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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11월 14일(월), 긴급 확대간부회의 열고 전국 지방본부 위원장 및 중앙 상집간부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단체교섭 관련하여 긴급 소집했다. ��이는 지난 주말 회사측으로부터 진전된 안이 도출 되었 으니 회의를 속개하자는 입장 표명에 따라 3차 본교섭 을 진행하기로 하고 회사측 발표내용에 진전이 있을 시 이의 수용 내지 불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. ��   협약 임금 정액 3%, 일시금 500만원 지급�  신입사원 초임 인상, 10년차 이하 사원/대리 �  ‘24년 내 평균 17.2% 인상 등��15시 30분, 중앙간부 및 전국 지방본부 위원장이 대기한 상태에서 ‘2022년도 제3차 본교섭’이 진행 됐다. 노사 양측 대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회사 입장은 다음과 같다. ��▲ 협약 임금 평균 3% 인상, 경영성과 격려금 5백만원 �  지급�▲ 신입사원 초임 단계적 인상 �▲10년차 이하 사원/대리 ‘24년 내 평균 17.2% 인상�▲ 임금피크제 대상자 특별승진 : 일반승진과 별도로� 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50% 승진 �▲ 연차사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감액기준 개선�▲ PC-OFF제 도입 (‘23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시행)�▲ 총량자율근무제 근로시간 자율성 확대 �  (월 1회 금요 휴무제 도입 신설)�▲ 사택 개인별 임차비 지원 (수도권 및 광역시 월 �   50만원, 그 외 지역 월 30만원 3년간 지원)�▲ 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 규모 : 기존 연간 1천억 �  에서 2천억원으로 2배 상향�▲ 우리사주 취득제도 신설 (연간 4백만원 한도)�▲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재개�▲ 사내근로복지기금 710억 출연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은 회사 입장 발표 후 정회를 요청하고, 중앙 및 각 지방본부 위원장단 논의 끝에 최종 협의가 이뤄 짐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17시에 2022년도 단체교섭 가합의(안)을 도출했다.





2022년도 단체교섭 가합의(안) 체결�긴급 확대간부회의 통해 사측안 수용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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